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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나무호 폭발에 술렁인 호르무즈…"발묶인 한국 선원 160명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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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HMM 나무호 모습.(사진=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국적 선원 160명이 갇힌 지 두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최근 'HMM 나무'호

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들 사이에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박 탈출을 위한 군사 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해협 일대에는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기간 봉쇄로 피로가 누적된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HMM 나무호에 탑승한 선원들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발 상황을 직접 겪은 만큼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HMM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은 듣지 못했으나, 장기간 봉쇄로 선원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선박

에서 폭발이 발생하자 배에 승선해 있는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HMM 나무호 포함 한국 선박 26척에 한국인 선원 123명이 탑승해 있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37명을 포함하면 총 160명이 해협에 갇혀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다. 

선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봉쇄에 대비해 식재료와 물을 아끼며 생활하고 있으나, 수백척의 배가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상

황에 식재료 공급난은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히자 선원들 사

이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HMM 나무에서 폭발이 발생한 이후 해협 갇힌 선원들 사이에선 탈출 기대 보다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이다.

앞서 한국 선박들은 봉쇄 해제 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 해협 인근 두바이항 근처에 정박해 있었다.

그러던 중 HMM 나무호에서 폭발이 발생하자 사고 선박을 제외한 HMM 선박 4척 등 대부분의 한국 선박은 안전을 위해 해협

에서 떨어진 페르시아만 안쪽의 카타르 도하 인근으로 이동한 상태다.

한 해운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한국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 선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며 "식량 인플레이션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 우려까지 겹치자 선원들은 체력적·정

신적으로도 피로감이 굉장히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관실에서 폭발이 발생한 HMM 나무호는 현재 자체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HMM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예인을 시작해 이르면 오는 7일 저녁이나 8일 새벽 두바이항으로 선박을 옮겨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HMM 나무'호 폭발을 두고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선박이 피격됐

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HMM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예인 후 선박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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